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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US Employers Unexpectedly Shed Jobs; Unemployment
Rate Falls
7월 미 기업 일자리 오히려 2만 3천 개 줄어

 
7월에 미국 기업들이 예상외로 일자리를 줄였다. 올해 5월과 6월 고용 수
치도 합쳐서 10만 3천 건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초의 깜짝 호조 이후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비농업 일자리는 2만 3천 개 감소했다. 다행히 실업률은 노동 참여율이 낮
아지며 4.1%로 떨어졌으며 임금 상승세도 꺾였다.
물가 상승과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노동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연준이 물가와 고용 위험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

Bloomberg: Trump Says Rates Should Drop But It’s Not Entirely Up to
Warsh
트럼프 “금리 인하 원하나 연준 의장 혼자는 힘든 일”
 

트럼프가 저금리를 원한다면서도, 이는 연준 의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
안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파월 전 연준 의장을 공격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어조다.
이어 “경제 지표가 좋으면 금리가 내려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일반적인 통화정책 상식과는 다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Treasuries Rally as Soft Jobs Data Trims Fed Rate-Hike
Bets
미 국채 상승…금리 인상 가능성 낮은 탓
 

미국 7월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약세를 기록하며 노동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자, 미 국채 가격이 상승(금리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게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0.08% 하락한 4.16%를
기록했다.
물가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민감한 상황에서 다음주 수요일 발표되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주목된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07/us-employers-unexpectedly-shed-jobs-unemployment-rate-falls?srnd=homepage-americas
https://finance.yahoo.com/economy/policy/articles/trump-says-rates-drop-not-101448686.html


기사

[물류]

WSJ: Peak Shipping Season Persists, Port of L.A. Leader Says
LA 항만청장 “항만 여전히 호황 시즌”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의류·가전·가구 수입 호조로 LA 항만의 성수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LA 항만청장에 따르면, 6월 LA항 수입 물동량은 역대 3위를 기록했으며 7
월에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란전 여파로 관세와 기름값 할증액이 오르자 중소 수입업체들이 주
문을 앞당기면서 해상 운임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미리 급등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Iran Debates Hormuz Wording as Trump Says Deal’s ‘Moving
Along’
이란, 호르무즈 합의 문구 조율 중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타결 전이지만
"진척되고 있다 밝혔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합의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차관은 오만과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도출됐다 최종 문구와 세
부 사항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쟁 속에서도 에너지 수송이 이어
지는 가운데, 이번 해협 관리 관련 합의는 향후 원유 유통 회복의 주요 변
수로 꼽힌다.

기사

[오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07/us-treasuries-rally-as-soft-jobs-data-trims-fed-rate-hike-bets?srnd=homepage-americas
https://www.wsj.com/logistics-report/peak-shipping-season-persists-port-of-l-a-leader-says-a8daef3b?mod=logistics_news_article_pos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07/trump-says-hormuz-talks-moving-along-even-as-iran-mulls-us-ban?srnd=homepage-americas


Bloomberg: Oil Swings as Traders Weigh Hormuz Discussions, Iran
Tensions
불안한 중동 정세에 오일가 혼조세...브렌트유 82불

 
이란과 오만 간의 협상 소식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맞물리며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 상황이 되면서, 이번 주
초반 떨어졌던 유가가 다시 반등했다.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4% 높은 배럴
당 8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정부군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
했다고 밝히는 등 중동 내 분쟁은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기사

YahooFinance: Crude oil supplies at 45-year low
미 전략 비축유 45년만에 가장 낮아

 
미국의 전략비축유(SPR)가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1983년 이후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원유
비축량은 43일분에 불과하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5개월간 봉쇄되면
서 에너지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120일간 총 1억 7,200만 배럴의 방출을 결
정했었다.

기사

[주택]

CNBC: Homes are selling below asking in 38 of the 50 biggest U.S. cities
—if you can afford one
많은 미 대도시 주택 ‘희망 매도가’보다 낮게 팔려

미국 50대 주택 시장 중 38곳에서 집값 희망하는 매도가 보다 낮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자들의 가격 협상 여지가 더 커진 셈이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의 할인 가격 폭이 컸다. 마이애미
(-4.66%)와 웨스트팜비치(-4.59%)는 희망 매도가 대비 약 5% 싸게 팔렸으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8-06/latest-oil-market-news-and-analysis-for-aug-7?srnd=homepage-americas
https://finance.yahoo.com/energy/articles/crude-oil-supplies-45-low-023940020.html


며, 휴스턴·오스틴·탬파 등도 매도 희망가격보다 낮게 팔렸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등의 매도인들은 여전히 약간 더 높은 가
격에 집을 팔고 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Trump Signs Executive Orders Targeting Birthright
Citizenship
트럼프, 속지주의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가 속지주의 시민권 제한과 단속을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대상 요건을 구체화해 다시 추진한 것
이다
첫 번째 명령은 적국 국적자, 테러 단체 관계자, 외국 정부 대리·로비 인사
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
두 번째 명령은 순수 출산 목적의 입국인 일명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데 중
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관련 규정과 입국 지침을 조
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irbnb Boosts Full-Year Forecast on Strong Demand as AI Bets Pay
Off
에어비앤비, 매출 전망치 올려

에어비앤비(Airbnb)가 글로벌 수요 증가와 AI를 활용한 플랫폼 개선에 힘
입어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최소 10%대 중반으
로 올렸다.
에어비앤비의 2분기 매출은 36억 1천만 달러, 순이익은 8억 1천6백만 달
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어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17% 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cnbc.com/2026/08/07/homes-are-selling-below-asking-in-38-of-the-50-biggest-us-cities.html
https://www.wsj.com/politics/policy/trump-signs-executive-orders-targeting-birthright-citizenship-882e673b?mod=hp_lead_pos6
https://www.wsj.com/business/earnings/airbnb-boosts-forecast-on-strong-demand-across-regions-a380e010?mod=hospitality_news_article_p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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